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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5. 19.(화) 11:00

5. 20.(수) 조간
배포 2026. 5. 19.(화) 09:00

농식품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청도 소싸움 운영 전면 개선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싸움 경기의 운영방식 

개선과 싸움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청도 소싸움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

하여 5월 20일(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026.5.20. 14:00~ / 농식품부 회의실

(참석대상) 농식품부 3명, 동물보호단체 3명, 소싸움 관계기관 3명, 외부 전문가 1명

  최근 소싸움 경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

품부는 1월부터 3주(1.26~2.13) 동안 싸움소 바꿔치기, 약물 오남용, 부상 

싸움소 출전 등 소싸움 경기 운영관련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는 ①싸움소 개채식별 관리 및 운영, ②약물·

수의검사 기준 및 관리, ③소싸움 경기 관계자 이해충돌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을 청도군과 청도공영사업공사에 통보하였다. 이에,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개체식별, 약물검사, 경기 공정성 등 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청도 소싸움 운영 개선 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청도 소싸움 개선 

이행계획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싸움소의 복지 증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소싸움 경기 운영을 위한 동물보호단체와 소싸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동물보호단체-업계 간 소통의 장으로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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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건전한 소싸움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311)

축산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화태 (044-201-2324)


